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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TC, 한국산 철강선재에 반덤핑 관세 부과

월가 투자자들, ‘미국 팔고 유럽·일본 매입’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 제품이 미국 철강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포

스코를 비롯한 한국 철강업체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탄소강 선재와 합금강 선재 제품에 41.1%의 반덤핑 관

세가 부과된다.

2일‘한국경제’에 따르면 무역위는 전날 발표한 성명

에서 한국을 포함해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영국 등 모

두 5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의 최종 단계에서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국 제품에 가장 높은 147.63%의 반덤핑 관세가 매

겨지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11.08∼32.64%, 

12.41∼18.89%가 부과된다. 터키 제품에 대한 관세 부

과율은 4.74%∼7.94%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무역위의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면제를 무

주식 투자 자금이 미국에서 유럽과 일본으로 급물쌀

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욕증시의 투자자들이 미국 주

식을 공격적으로 팔아치우는 한편 유럽과 일본 주식을 

사들이고 나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투자자들은 일본과 

유럽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매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4일 ‘뉴스핌’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

가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

은 이례적인 움직임으로, 통화선물환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시장 조사업체 EPFR는 전날 일본과 유럽 주식펀드로 

유입된 미국 투자 자금이 연초 이후 780억 달러에 달한

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주식펀드는 자금 썰물을 연출하고 있다. 미

국자산운용협회(ICI)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주식 뮤추

의미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 FTA 재

협상과 연계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면

제해 준 뒤, 개별 제품에 다시 관세 폭탄을 부과했기 때

문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20일 한국을 포함한 이

들 5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결과 이들 나라의 철강업체들이 정부에서 불법 보

조금을 받거나 미국 내에서 덤핑 판매를 하고 있다는 판

단을 내리고 이를 무역위에 통보한 바 있다.

상무부는 재작년 3월 미국 철강업체들의 청원을 받아

들여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선재에 대한 반덤핑조사

에 착수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산 수

출품에 대한 첫 반덤핑 조사 사례였다.

선재는 압연 강재 중에서 조강에 속하는 제품으로 단

면이 둥글고 코일 모양으로 감겨 있다. 

얼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서 38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국 주식펀드에서

는 3개월 연속 자금이 이탈했다. 지난 2월초부터 빠져나

간 자금은 720억 달러에 달했다.

전례 없는 유동성 기류의 이면에는 통화선물환이 자

리잡고 있다. 유로화와 엔화를 현물시장에서 매입한 뒤 

선물환 시장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미국 투자자들이 

상당한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거래를 통한 수익률은 3.14%로,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최고치에 달한다. 범유럽 주가지수인 유로 스톡스

의 배당수익률은 3.4%로, 선물환 거래를 통한 수익률과 

합칠 때 총 연수익률이 6.5%에 이른다는 계산이 가능

하다. 같은 전략으로 미국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을 매입

할 때도 이와 흡사한 수준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시

장 전문가들은 전했다.

미 무역적자 
7개월 만에 감소

미국의 무역적자가 수출 증가에 힘입어 7개월만

에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무역수지 

적자국인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EU) 등 우방들까

지 총망라한 관세‘무역전쟁’을 불사하고 있는 가

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3일‘이데일리’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지난 3월 상품·서비스 무역적자가 지난 2월보다 

15.1%(87억 달러) 줄어든 490억 달러를 기록했다

고 발표했다. 수출은 민간항공기와 대두 등의 수

출 활기로 2% 늘어난 2,085억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1.8% 줄어든 2,575억 달러를 보였다. 구체

적으로 미국의 강점인 서비스 수지는 205억 달러

의 흑자를 냈으나 상품수지가 695억 달러의 적자

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대중국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11.6% 

줄어든 259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3월의 교역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무

역적자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5% 늘어

난 1,634억 달러로 나타났다. 

한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

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경제·통

상 부문 대표단은 대중 무역적자 문제를 논의하고

자 이날부터 1박2일 동안 중국을 방문했다. 대표

단은 미국의 연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국 적

자 규모를 1,000억 달러 이상 감축하기 위한 다양

한 압박에 나섰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북한 문제

와 매우 마찬가지로 지금이 아니라 수년 전에 고

쳤어야 한다. 다른 나라들(과 맺은 협정)이나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도 마찬가지”라고 

버락 오바마 정부 등 전임 정권들을 겨냥한 뒤“그

러나 모두 해결될 것이다. 미국을 위한 대단한 잠재

력이 있다.”고 협상 결과를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